
동네 한 바퀴, 익숙하지만 낯선 도시의 가치를 찾다

(○○○○중학교)

 1. 동아리 소개

  가. 동아리명 : 동네 한 바퀴

  나. 동아리 소개 : 

     

대구 근대골목 투어에 참가한 동아리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는 대구·경북 다시 보기 책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싶은 주

제를 선정하여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동아리입니다. 

       어릴 적 친구와 함께 뛰어놀던 때를 기억하나요? 반복된 일상에 지쳐 기억의 저편으로 남겨

진 추억을 간직한 우리 동네. 우리 대구. 우리 동아리는 익숙하지만 낯선 도시의 가치를 재발

견하고 그곳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우리 도시의 가치에 대해 고민

하고 탐구합니다. 3.1 만세 운동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름 없이 스러져 간 독립운동가의 길

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려운 한 걸음을 내디뎠던 이들의 역사를 따라 걸었습니다. 대구라는 공

간에서 전개된 역사의 순간들을 전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촉구하는 동아리

입니다. 

       

 2. 필요성 및 목적

  「내 고장 대구·경북 다시 보기」 자료를 활용하여 대구·경북의 역사와 문화, 명소에 

대해 탐구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공동체 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동아리 활동 설계 및 운영

구분
주요 활동 내용 비고

차시 주제

1
동기유발

∙ 동아리 활동 계획 안내 및 자기소개

2 ∙ 탐구 활동을 위한 모둠 구성 및 주제 선택

1 대구 도심 

골목 RPG 

투어

∙ 도심 투어를 위한 사전교육 매일신문

주관 

프로그램

2 ∙ 청라언덕, 계산성당, 근대 골목 투어 

3 ∙ 활동 소감 및 성찰일지 작성

1
대구 사랑 

역사탐방

체험학습

∙ 신숭겸 장군 유적지 투어
영남일보

주관 

프로그램

2 ∙ 사물놀이 체험

3 ∙ 활동 소감 및 성찰일지 작성

1 골든벨 대회 

대표 

선발예선전

∙ 대구·경북 다시 보기 골든벨 대회 예상 문제 출제

2
∙ 대구·경북 다시 보기 골든벨 대회 대표 선발을 위한 카

훗퀴즈

1 골든벨 ∙ 대구·경북 다시 보기 골든벨 대회 참가 
4명 참가, 

3명 수상

1

대구·경북 
다시 보기 
UCC 공모전

∙ 대구·경북 다시 보기 UCC 공모전 주제 선정

2 ∙ 대구·경북 다시 보기 UCC 공모전 영상 제작 활동

3 ∙ 대구·경북 다시 보기 UCC 공모전 작품 출품
2개 작품 

출품

1 동아리 

결과물

전시회

∙ 동아리 결과물 전시회 주제 선정

2 ∙ 동아리 결과물 전시회 주제 전시 내용 구성

3 ∙ 동아리 결과물 전시

1
동아리 활동 

마무리
∙ 성찰일지 작성

 동아리 운영에 있어 가장 고려한 부분은 학생이 스스로 대구, 경북의 가치를 찾고 이를 영상

으로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올해로 동아리 운영 2년 차이기 때문에 아직 동아리 

운영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대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동아리 

운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문을 통해 알게 된 매일신문 주관 대구 도심 RPG 투어와 영남일보가 주관한 대구 사랑 역

사 탐방 체험학습에 참가하여 학생들은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대구 경북 다시 보기 골든벨과, UCC 공모전 준비를 위해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였습

니다.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낀 대구·경북의 가치를 학교 친구들과 지역 사회에 공유하기 위

해 동아리 결과물을 사진과 영상으로 전시하였고, 그동안의 과정을 성찰 일지로 작성하며 동아

리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동아리 활동 자료

대구경북 다시보기 골든벨 학교 대표 선발전을 위한 발표와 문제 출제 주제

 대구 경북 다시 보기 골든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들은 대구 경북 다시 보기에서 2가지 

주제를 미리 선택해야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발표 주제를 2가지 선택하고,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담당 발표 주제를 확인하고, 친구들에게 내용을 알려주고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골든벨 대회를 준비하였다.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3문제씩 총 6개의 문제를 출제하여 

구글 클래스룸에 제출하였고, 이 문제들을 모아 카훗 퀴즈를 통해 공유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골든벨 모자를 쓰고 사뭇 진지하게 퀴즈에 참여하고, 참여할수록 승부욕을 보이며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교내에서 진행된 카훗 퀴즈로 우리 학교를 대표할 

학생을 뽑는다고 밝혔더니, 2학년과 3학년 학생들 간의 자존심을 건 경쟁이 되기도 하였습니

다. 우승자는 2학년 학생이었지만 운이 좋아서일 뿐이였다며 학교 대표의 자리는 사양했기때문

에 참가 의욕을 보인 3학년 학생이 대표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참여 의사를 밝힌 학

생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총 4명의 학생이 대구·경북 골든벨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구·경북 다시보기 골든벨 학교 대표 선발전에 참여한 학생 대구·경북 다시보기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학생들



 

대구경북 다시보기 골든벨 대비를 위해 학생들이 직접 출제한 카훗 퀴즈

  골든벨 대회에 참가한 4명의 학생 중 은상 1명, 장려상 2명, 총 3명의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아리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조금 더 많이 준비했다면 수상을 기대

해 볼만할 텐데, 그동안의 동아리 활동에 아쉬움도 들기도 하였습니다. 제 우려와는 달리, 학생

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교사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이루어낸 결과라 의미가 더하였습니다. 

  대구 경북의 자랑거리를 주제로 한 대구·경북 다시 보기 UCC 대회에‘흠잡을 곳 없는 대

구’와 ‘대구 경북 맛 자랑’이라는 주제로 2개의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모둠별로 영상 주

제를 기획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였고, 실제 촬영한 영상들도 많았지만 영상을 편집하는 시간

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11월 중순‘당신의 꿈은 안녕하신가요?’라는 주제로 국제 바칼로레아(IB) MYP 후보 학교로 

Service as Aciton 동아리 전시회에 “잊혀진 기억의 공간, 대구 형무소”라는 주제로 동아리 

결과물을 전시하고, 대구 경북에 대해 우리가 찾은 가치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 경북의 많은 역사와 문화 중 우리 학교 친구들이 잘 모르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

을 선정하기 위해 동아리 친구들은 고민하였고, ‘대구 경북 역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다

가 대구 형무소는 학생들에게 낯선 곳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수업을 통해 

서대문형무소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들어보았지만, 우리 지역에도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쳤

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간 대구형무소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등교 시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구 형무소를 아시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

이 대구 형무소라는 공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대구 형

무소를 들어본 학생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대문 형무소는 들어봤는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구형무소를 알고 있는지 조사

 

아침 등교 시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사진과 영상을 통해 동아리 결과물을 소개하기로 하였고, 전시할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동아

리 학생들은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자발적으로 남아 서로 협력하며 동아리 전

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랜 회의의 결과,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대구 형무소의 옛 모

습을 찍은 사진, 대구형무소와 관련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2명의 독립운동가인 박상진과 이육

사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박상진과 이육사의 삶과 업적을 영상과 책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고, 관련 사진을 학생들이 직접 찾은 뒤 전시할 사진을 간추렸습니다. 

 전시회를 준비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성실히 참여해 주어 

너무 기특하였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참여를 보인 3학년 학생들은 동아리 전시를 위한 영상까

지 제작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만들어진 영상과 사진을 보고 난 후, 

“대구 경북의 몰랐던 역사적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평가는 동아

리 학생들의 열정이 전해진 것 같아 뿌듯하였습니다.

 동아리 운영을 계획적으로 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난 뒤, 성찰 일지를 모두 작성하는데,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미래 인재상 분야에서는 생각하는 사람과 지식이 있는 사람에 가까워

졌고 사회적 역량 부분에서는 의사소통 기술, 협업 기술, 정보 사용 능력과 미디어 사용 능력을 향상

시켰다고 답했습니다.

 동아리 지도교사인 저도 대구, 경북의 역사적 장소와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했었는데 동아리 활동

을 운영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열정을 보여준 학생들 덕분에 동아리활동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우리 도시의 가치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 보았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팔공산 신숭겸 장군유적지에서 
해설을 집중해 듣는 학생

대구형무소와 관련있는 
이육사와 박상진을 기억하다

대구 경북다시보기 영상 출품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 성찰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학생



 5. 동아리 활동 결과물

학교 동아리 결과물 전시회에서 대구 경북의 가치를 찾고 전하는 사진과 영상을 전시

“잊혀진 기억의 공간, 대구 형무소”라는 주제로 동아리 결과물 사진 전시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며 작성한 성찰일지


